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 ❧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었었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 '

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실제 인물 토마스 로렌스의 일대기입니다, .

그는 영국의 탐험가요 고고학자요 군인이었는데 육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그만두고 영국, ,

공군에서 항공기 정비병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토마스 하이디의 집에 가서 그들 부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하이디의 집에서 돌체스터 시장 부인과 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시장,

부인은 일개 정비병과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것에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이디 부인에게 나는 일생동안 졸병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 적이 없다" "

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부인은 이 공군 정비병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로렌스는 예의 바르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담 죄송합니다만 하이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 , .

제가 통역을 해드릴까요?"

이 말을 듣고 시장 부인은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외모와 실제가 모두 보잘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쉽게 대하는 태도는 절대 잘,

못된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소문이나 다른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

니다 비록 보잘 것 없이 보여도 한 인격으로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

아 그렇습니까 김춘섭< /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